
KCC, 하천부지 31년간 무단점유
울주군, 언양공장 불법건축물 사용 취소절차 … 공개사과도 요구

울산시 울주군은 31년 동안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축한 것과 관련해 8월 중순 불

법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취소절차에 들어간다고 8월2일 발표했다.

KCC 언양공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태화강 하천구역의 국유지 65필지, 1만4145㎡(공장부지의 20.7%)를

창고, 사무실, 변전실 등으로 무단점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울주군은 변상금으로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울주군은 이후 행정조치로 8월 중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에 이어 사용승인 중지를 명령하기

로 결정했다.

KCC 언양공장이 사용을 중지하지 않으면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7월23일 KCC 언양공장을 방문해 무단점유된 하천부지와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고 김익동 공장장에게 대표이사의 공개사과와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KCC 대표이사는 아직 공개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CC 언양공장은 KTX 울산역 코앞에 위치한 노후 대형 공장으로 관광울산의 이미지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울산시의 KTX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라 이전해야 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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